
제9과: 이사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II. 문법

1. –(으)ㄹ 줄 알다/ 모르다

2. -에 비해서 

3. -기를 바라다

4.아무 (이)나























‘Bất cứ, bất kì’

- ＇아무’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 어느 하나를 

지정하지 않고 말할 때 사용한다. 

+ 사람은 ‘아무나’

+ 사물은 ‘아무거나’

+ 장소는 ‘아무 데나’

+ 시간은 ‘아무 때나’



‘Bất cứ, bất kì’

옛날에는 아무 때나 이사 가지 않고 좋은 날을 선택해서 이사했어요.

배고플 때 냉장고에서 아무 음식이나 꺼내서 드세요.

그 회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.

A: 어떤 집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?

B: 글쎄요, 학교 근처라면 아무 데나 좋아요.



‘Bất cứ, bất kì’

A: 언제쯤 찾아가면 좋을까요?

B: 요즘 좀 한가하니까 아무 때나 오세요.

이 강좌는 무료니까 신청만 하면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.

저는 특별히 싫어하는 음식 없이 아무거나 잘 먹어요.

건전지는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.

휴대폰은 프런트에서 보관 중이니 아무 때나 오셔서 찾아 가시면 됩니다.



‘Bất cứ, bất kì’

메모하려고 하는데 아무 펜이나 좀 빌려주세요.

친구와 다룰 때 화가 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.

전화번호와 같은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아무에게나 알려 주면 안 돼요.

이 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아무 데서나 잘 자랄 거예요.


